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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 디자인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감 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 사례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

하여 분석하였다. 공감 디자인은 인간중심의 디자인으로써 통찰력을 갖고 사용자를 이해하는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깊게 관찰하고 소통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실질적

인 디자인 방법이다. 따라서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 디자인은 인지적, 정서적, 인지적/정서적 공감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패션 분야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 사례 고찰 결과로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도 꼼꼼하게 반영하고 해결해주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와 마음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디자인으로, 제품 디자인과 더불어 서비스 

디자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몸의 생리적 변화를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불

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신호를 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방어,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솔루션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안심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며, 스마트 웨어 제품이 주

로 선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패션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 사례들은 의류 제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패션 소품 디자인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의류 제품에서도 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

인이 많이 개발되어 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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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이버 세상과의 공존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로 인

해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웹 2.0 기술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현대인은 보다 쉽게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한다. 이에 따라 감정을 전

달하고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에서, 

갈수록 상호 의존적이고 정교화되는 복잡한 사회

의 구조 속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empathy)’이 새로운 혁신임을 

주장하였다(Rifkin, 2010). 그는 공감의 확장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수많은 사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어준다고 설

명한다. 즉 인간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대화 감성 도구로서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공유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오늘날 디자인에 있어 중심 화두 중 하나인 사용

자 중심의 디자인 개념에서 파생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user interface, UI) 디자인,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 인터렉티브(interactive) 디

자인에서는 사용자와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공감

을 중요 디자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사용자

와 공감이 이루어질 때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제까지 공감에 대한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

료(Choi et al., 2005; Hogan, 1969; Min, 2013; Park. 

2004; Shin, 1994), 교육 분야(Copper, 2011; Gordon, 

2009; Han, 2014; Kim, 2017; Kim & Kim, 2009; 

Lim, 2017; Kim. 2015)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

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최근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공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는 감성 

디자인(Cho et al., 2013; Kim & Moon, 2012; Kwak 

& Kim, 2009; Seo, 2018), 소통과 공유 디자인(Kang 

& Eune, 2014; Lee, 2015), 공감 디자인 사례연구

(Choi, 2015; Lee & Kim, 2016; Ni & Ahn, 2016; Sung 

& Kim, 2015) 등이 있다. 해외 연구로는 ‘Empathic 

design’(Koskinen & Battarbee, 2003; Landwehr, 2007; 

Leonard & Rayport, 1997; McDonagh, 2006; Thomas 

& McDonagh, 2013), ‘Empathy essential for product 

design’(Batagoda, 2017; Kouprie & Visser, 2009; 

Mattelmaki et al., 2013) 등이 있다. 패션에서의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 디자인(Lee et al., 2013; 

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소통(Oh & Joo, 

2012; Youn & Kim, 2014), 경험 디자인(Kim, 2018; 

Ko, 2005; Koo, 2015; Lee, 2017; Nam & Kim, 2012) 

등에서 공감의 개념이 포함된 디자인을 다루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있는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 디자인을 다루고 

있지만, 일부 해외연구(Koskinen & Battarbee, 2003; 

Landwehr, 2007; Leonard & Rayport, 1997)에서 혁

신적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논의하고 있는 점을 제

외하고는 관련 정의를 뚜렷하게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 좀 더 선명한 정의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공감에 대한 

정의를 선행연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고 최근 디

자인에 나타난 사례를 토대로 공감 디자인의 유형

과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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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고자료로 국내외 단행본, 학위논문, 인터

넷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자료는 구글(www. 

google.com)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공감(empathy), 

공감적인(empathic), 공감 디자인(empathic design)을 

한국어와 영어로 검색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사례 

연구 대상은 공감 디자인의 정의에 중심적으로 포

함된 사용자 요구로 제품 출시 전 단계인 제품 디

자인 과정 중에 고객의 요구를 먼저 리서치 하여 

반영한 디자인으로 선정하였고, 이때 수집 사례 

중 홈페이지가 있는 자료는 브랜드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다. 공감 디자인이 적용된 현대 

패션 분야의 사례는 패션 제품의 확장된 분류에 

해당하는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까지 포함했다. 연

구 범위는 공감 디자인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처음 

다루어진 1990년대 말(Koskinen & Battarbee, 2003)

부터 현재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공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감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감은 함께 경험하고 

느낀다는 의미의 ‘공(共)’과 ‘감(感)’이 결합한 단

어이다. 공감의 어원을 살펴보면, 독일어인 ‘감정

을 불어넣다(einfuhlung)’, 즉 ‘감정이입(in-feeling)’

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 독일의 미학자 로버

트 피셔(Robert Vischer)가 미학 분야에서 처음 사

용한 용어로 예술 또는 자연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의 내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한 

개념이었다(Vischer et al, 1993). 독일의 심리학자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는 공감의 개념을 예

술에서부터 시각적인 환영이나 개개인에 대한 이

해의 과정으로 확장하여 체계화하였다(Lipps, 1903). 

그는 지각하는 성향의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감정적인 측면에

서 동일하게 만드는 의지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불

어넣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감정이입의 

공감 개념을 심리학에서 활용한 미국 심리학자 에

드워드 티치너(Edward Tichner)가 1909년 독일어 

‘einfuhlung’을 희랍어의 ‘empatheia’로 번역하면서 

‘empathy’ ‘공감’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empatheia’

는 ‘안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

미하는 것으로, 티치너는 공감 개념을 심리학적으

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

태로 들어가 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

으로 설명하였고, 모든 사람들 간에 우애를 제공

하여 우리 삶의 주변을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일

반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감, 

empathy’은 동정을 뜻하는 ‘sympathy’와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티치너 이후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공감의 개

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였다. Mead(1934)

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라는 인지적인 요소를 

공감의 개념에 추가하였고, 공감이 사회적 사회 작

용을 촉진해주는 요소로서 역할 수행(role-taking), 

다른 사람의 행위 예측을 통해 사회적 상황에 적

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며 대인 관계에서의 상호작

용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 Rogers)는 공감에 대해 상대방의 입

장이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감정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지각하는 능력으로서, 이해하고, 함께 느끼

며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그가 공감을 인간 내

면의 심리와 감성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치료목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는 심리

학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Rogers, 1957). 정

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말하는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

고, 스스로를 상대방과 같은 공간 안에서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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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정

의하였다(Freud, 1961). Feshbach and Feshbach(1982)

는 Mead(1934)의 역할 수행 측면을 부각하면서 공

감을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대리적 공유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공감을 상대 타인으로부터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으로, ‘정서적 

역할 수용(affective-role-taking)’이라고 하였다. 그

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내

용, 상황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 등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서에 초점을 둔 사회적 역

할 수행이라는 뜻과 정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는 뜻을 포괄하는 것으로 공감을 정의하고 있다. 

이후 Davis(1983)는 공감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과 타인에 대한 관찰에 의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 관점이나 태도를 

자발적으로 취해보려는 행동,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 고통을 보면 마치 자신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

고 고통스러워하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

는 현상으로 공감을 설명하고 있다. Barrett-Lennard 

(1981)는 공감적 관계 형성은 무조건적인 존중과 

상대방의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형성

된다고 하며, 상대방과 이루어지는 소통의 노력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표현이 서로 공유되

면서 인식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

헛(Heinz Kohut)은 공감에 대해 우리를 상대방의 

입장에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

였다. 즉, 공감은 정서적 유대 및 정서적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여, 내적인 경험을 재생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ummel, 2001). 

Hoffman(1989)은 공감을 자신보다는 타인의 고통

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

고 공유하는 대리적 정서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Duan and Hill(1996)은 타인 또는 상대방과의 감정

적 공유라고 하였다. 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공

감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측면에 대한 이

해도 포함되고 감성적인 소통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ortina and Marrone, 2003).

정리해보면, 사전적 정의와 용어 유래를 통해 

볼 때 공감은 예술의 영역에서 감정이입의 개념으

로부터 출발하여 심리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심리와 감성의 상태에 대한 이해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학자들이 언

급하는 공감의 개념에는 크게 사람의 관점과 입장

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으로서, 이해와 판단에 중심

을 둔 인지적 측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

께 느끼며 감성의 공유를 중심으로 한 정서적 측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Rothschild(2006)는 

그의 저서 ｢Help for the helper｣에서 공감은 다른 사

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공감 유형에는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정서적 공감(emotional empathy), 

육체적 공감(somatic empathy)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언급하

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더불어 Rothschild

가 언급한 육체적 공감을 포함하여 공감의 유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의 

공감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공감의 유형

1) 인지적 공감

인지적 공감이란 공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

적 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지각적 경험

과 활동을 추론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자신이 상대방의 역할을 취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Woo, 2017).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부각시킨 Pia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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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하고 수

용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자아 중심성에

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본다. 즉, ‘역할 수용 기술 기능(role-taking skill)’으로 

상대방의 경험이나 활동을 추측해보는 타인 지향

적인 차원을 말한다. 인지적 요소를 강조한 대표

적인 학자인 Mead(1934)는 이에 대해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그 역

시 사고와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대

리 역할을 하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인 ‘역할 수용(role-taking)’관점으로 보았다. 이

후 Mead의 입장을 받아들여 Dymond(1949)는 공감

의 과정과 타인의 사고 및 행위에 자신을 상상적으

로 전위시켜 보려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Davis(1980)

도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로 정의하였다. 관점 취하기는 상대의 역할

이 되어 그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응하

려는 경향이다. Howe(2013)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는 지각 능력을 ‘마음의 눈’이라고 한다. 즉, 인

지적 공감은 마음의 눈을 통해 타인의 관점에서 

상대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고하는 능력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

람의 역할 수용이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을 뜻한다. 

즉, 타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경험이나 활동을 추측하고 이

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와 행동 능력을 말한다. 

2)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감이란 ‘공유된 정서’로 타인의 감

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심리학자 

Lipps(1907)는 공감을 공유되어진 느낌이라고 보고 

있다. Freud(1961)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적 관계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것이 대상과 온전히 하나임을 

느끼고 같아지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고 말하였다. 

Rogers(1975)는 정서적 공감에 대해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대리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느끼는 

Table 1. 공감에 대한 개념 정리. 

학자 공감의 의미

피셔(Vischer, 1873) ⦁감정이입

립스(Lipp, 1903) ⦁감정이입

티치너(Tichner, 1909)  ⦁감정이입, 공감

미드(Mead, 1934), 

로저스(Rogers, 1957)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역할 수행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

프로이트(Freud, 1961), 

코헛(Kohut, 1984)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인지해 내는 능력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대리적 공유 정서적 역할 수행

⦁정서적 유대 및 정서적 공유를 의미

⦁내적인 경험을 재생하여 의미를 이해

데이비스(Davis, 1980, 1983)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타인에 대한 관찰에 의한 정서적인 반응

베렛-레오나드(Barrett-Lennard, 

1981)
⦁상대방의 존중과 경험을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형성

호프만(Hoffman, 1989) ⦁대리적 정서 경험

로스차일드

(Rothschild, 2006)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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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주도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Feshbach(1975)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대리적 공유라고 

정의하였다. Hoffman(1989)은 정서적 공감은 비자

발적으로, 또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

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상

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Davis(1980)는 정서적 

공감을 보다 세분화하여 어떤 특정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온정, 연민을 느끼고 관심을 갖

는 경향인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 공유 과정인 공감적 각

성(empathic awaken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Batson 

et al.(1987)은 정서적 공감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써 경험하는 타자지향적인 배려, 비, 

상냥함의 느낌이라고 하였다. Kohut(1984)은 정서

적 공감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감정의 공명이 소리처럼 퍼지는 것으로, 

마음에 변화를 주어 행동을 이끄는 것으로, 마음

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지적 공감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과 동일시

되어 대리적 정서를 공유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정서적 관심으로, 감성적 측면에서 타인

에 대한 감정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육체적 공감

Park(2004)에 의하면 육체적 공감은 체세포 신

경계에서 거울 신경 반응에 기초한 반응으로, 몸

에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생리적 공감

과 관련이 있으며, 예를 들어 하품의 전염성을 들 

수 있다.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 해야겠다고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마치 

거울을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

람들은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서

로에게 반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화가 난 사람

과 마주 서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마가 찌푸려

지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며 입 

근육이 위로 올라간다. 얼굴 표정은 자신의 감정

도 반영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모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무의식 이든 누가 시키지 않아

도 상황에 따라 몸이 상대방과 함께 생리적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 공감이라 할 

수 있다.

Ⅲ. 공감 디자인 사례 고찰 

1. 공감 디자인의 개념

최근 공감이라는 개념은 디자인 분야에서 화두

가 되고 있는 감성 디자인, 경험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함께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공감 디자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디자인 실제에 관한 연구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 연구 중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교육 관련 연구에서 일부 공감 

디자인의 개념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절에서

는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 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작한 Leonard 

and Rayport(1997)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일상에서 

디자인을 경험하면서 필요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충족할 혁신적 기술을 상상하고 서술하는 능력 면

에서 제한적인데, 이러한 소비자의 필요에 대해 

공감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공감하여 소비자가 표

현하지 못한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이

라고 하였다. 또한 공감 디자인은 인간 중심 설계 

관점에서 고객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디

자인 도구이며,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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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어떻게, 왜’에 행동하는 소비자 관찰에 의존

한다고 하였다. 

Thomas and McDonagh(2013)는 공감 디자인은 

인간 중심 디자인의 관점에서 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공감을 활용하는 디자인으로서, 진정한 

인간의 필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이

라고 하였다. 그들은 진정한 인간의 필요로서 개

인 사용자의 기능적인 필요(functional needs)와 감

정적인 필요(emotional needs)를 들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필요가 충족될 때 사용자는 그 제품과 서비

스가 ‘그들만을 위해(just for them)’ 디자인되었다

는 감정을 느끼므로 그 디자인에 대해 충성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 공감은 특히 중요하게 여

겨지지 않는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접근하는 방법

이 된다고 하며, 공감 디자인은 최종 사용자의 미

미한 목소리(marginalized voices)를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를 이해하고 사용자의 필요와 욕망을 다루

는 디자인으로서, 인간 중심 디자인의 좀 더 심화

한 접근 방식이기에 보다 효과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유용한 디자인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공감 디자인은 인간 중심, 특히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은 디자

인을 사고하는데 있어 사용자를 중심에 두는 디

자인으로 기존의 디자이너, 생산자 중심의 디자인

과 대비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공감 디자인은 세

밀하게 고객 요구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

인으로서, 사용자의 기능적 필요와 감정적 필요에 

대해 디자이너가 공감하는 디자인 과정을 통해 

좀 더 소비자의 미미한(marginal) 필요까지 깊이 

파고들어 탐구하는 심화한 디자인이라고 정의내

릴 수 있다. 즉,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

자인에 포함되지만, 디자인 방법론, 접근법에 있

어 ‘공감’이라는 부분을 보다 강조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2. 공감 디자인 유형별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공감 디자인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Thomas and McDonagh(2013)는 기능

(function)과 감정(emotion)을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공감 디자인의 탐구 조건으로 보았는

데, 이 중 기능은 더 나은 디자인 결과물을 내기 

위한 실용주의적 조건이고 감정은 기능을 초월한

(supra-functional) 조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둘 다 

중요하지만, 이 중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사

용자의 기능적 필요 충족에 주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통해 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디자인

과, 기능이 주 초점이 아닌 사용자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보다 강조한 디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omas and McDonagh(2013)가 

앞 단락에서 언급한 공감 디자인에 대한 관점과 

앞서 고찰한 공감의 유형을 연결하여 공감 디자인

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사용자와 공감하고 그들의 기능적 필요 충족에 주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공감 디자인의 

경우, 지적 사고를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경험과 

활동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을 통한 솔루션 제공 

디자인으로 유추되므로 인지적 공감 디자인으로서 

사례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디자이너가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조한 디자인은 타인

과의 감정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유추되므로 정서적 공감 디자인으로서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감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제품과 서비스를 이

용하는 사용자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진정

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과 소통을 통해 

발견하고, 공감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디자인 도구이다. 그러나 공감의 유형 중 육체적 

공감은 타인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공감하는 다른 

공감 유형에 비해, 타인의 육체적 행동에 대해 동

일한 행동을 하는 생리적 반응, 즉 그저 인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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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이므로, 사용자의 상황과 

문제에 관하여 디자이너가 공감하고, 디자이너의 

의식적 사고에 의해 구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

감 디자인 영역에 적용하기는 힘든 개념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체적 공감을 제외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 유형을 바탕으로 디자인 사

례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 공감 디자인 사례

들을 검색하고 고찰한 결과, 인지적 공감 디자인

과 정서적 공감 디자인,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

에 충족시키는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적 공감 디자인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구매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이해하고 논리적, 지적 판단에 

의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디자인이

다. 이러한 인지적 공감 디자인의 사례들은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제품 디자인 사례로 ‘LG 트롬 트윈워시(TROMM 

Twinwash)’가 있다(Figure 1). 엔트루(Entrue) 정보

기술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Yang et al., 2015) 

LG 전자가 2007년부터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시장 분석과 리서치 결과, 많은 사용자

들이 하나의 세탁기로 여러 종류의 빨래를 나누어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위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속옷, 아기 옷 등 민

감한 의류와 일반 빨래를 따로 구분해 세탁하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빨래에 소요되는 총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등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

었다. 이런 고객의 불편함에 공감하여 개발을 시

작한 ‘트롬 트윈 워시’는 분리 세탁, 동시 세탁, 시

간 절약이 가능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한 제품으

로 효율성과 편의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아이데

오(IDEO) 쇼핑 카트는 계산대에서 오래 기다리는 

문제점, 물건을 카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불편

함, 물건을 사기 위해 이동하는 카트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기 번거롭다는 의견 등의 문제점을 공감

하고 꼼꼼하게 해결한 사례이다(Figure 2). 탈부착 

장바구니를 장착하고 물건을 올렸다가 내릴 수 있

는 안전손잡이를 추가하여, 카트는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필요한 물건만 장바구니에 살짝 담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산대에서 오래 기다리

는 문제를 보완하여 제품 손잡이에 바코드 스캐너

를 장착하였으며, 카트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 그리고 아이의 

안전성을 고려한 받침을 장착하여 사용자의 오래

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이데오 쇼핑 카

트는 계산 편의성, 쇼핑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이다. 다이슨(Dyson)의 ‘에어 멀티플라이어(Air 

Multiplier)’는 날개 없는 선풍기이다(Figure 3). 일

반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 아이들이 호기심에 돌아

가는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는 위험이 있고 날개

를 분리해야 해 자주 청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

Figure 1 트롬 트윈워시. 
From LG Trom Twin Wash. (n.d.). 

https://www.lge.co.kr

Figure 2. 쇼핑카트. 
From Reimagining the Shopping Cart. (n.d.).

https://www.ideo.com

Figure 3. 에어 멀티플라이어
From Dyson cool cooling fan. (n.d.).

https://www.dy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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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제품은 날개가 없음에도 더 강력한 바

람을 일으키면서 시원하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

하지 않는다. 시소(Seesaw)는 분리가 어려운 건전

지의 양 끝을 변형해 쉽게 뺄 수 있도록 고안한 

디자인이다. 이는 다양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

들이 누구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품으로 기능성과 편리성을 보여주고 있

다(Figure 4).

아이패드(Ipad)의 드로잉 애플리케이션(drawing 

application)인 ‘펜슬 53(pencil 53)’은 나무 연필처럼 

느껴지는 재질의 표면과 위쪽 부분이 터치될 때는 

선이 그어지고, 뒷부분을 터치하며 사용할 때는 

연필 뒤에 달려 있던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기능이 

있어 편리하다. 또한 손으로 문지르면 실제로 종

이 위 그림을 손으로 문질러 번지는 효과를 주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Figure 5). 이는 연필로 그림

을 그릴 때의 소비자의 일반적 습관을 고려하여 

개발된 디자인으로 기능성,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

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 사례로 미국 워싱턴 국립동물원(The National 

Zoo in Washington) 사인 시스템(sign system)에서는 

방향 표시 디자인이 화살표 대신 동물의 발자국 

형태로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Figure 6). 동물의 

발자국 형태 안내 사인은 걷는 동작과의 이미지 

연상이 쉽게 되기에 동물원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사바나 트랙 

야생 동물원(Zoo Savannah Tracks)의 사인 시스템

도 동물의 몸과 동태적 특징을 방향 안내판으로 

제시하여, 멀리서도 가고자 하는 동물의 위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Figure 7). 동물

원은 장소가 넓은 실외 공간을 긴 시간 이동해서 

관람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위

치 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누구나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사용하여 신속 정확한 

동물원의 위치 정보 제시로 즐겁고 편안한 동물원 

탐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Figure 4. 시소.
From Kim. (2010).

https://designlib.tistory.com

Figure 5. 아이패드 드로잉 앱, 펜슬53.
From Torres. (2018). 

https://www.slashgear.com

Figure 6. 방향 사인시스템.
From National zoological park / Washington, DC. (n.d.)

http://www.billcannandesign.com

Figure 7. 동물 사인 시스템.
From National zoological park / Washington, DC. (n.d.)

http://www.billcannan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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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에 활용되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또 

다른 사례는 2004년 재건축한 시애틀 공공 도서관

(Seattle’s Public Library)으로 사람들이 이동로를 발

견하기 쉽도록 고려하여 지어졌다. 도서관 문을 열

고 들어가면 형광색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쉽게 띄어 지도를 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

게 되어 있다(Figure 8). 엘리베이터 안의 버튼을 누

르는 곳에는 각 층을 위한 부가 설명을 해놓아 이

용자들이 쉽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으며 특히 ‘나선형 서가(Books Spiral)’는 책

을 찾기 쉽게 분류 번호를 바닥에 표시하여 이용하

는 사람 누구나 도서관 안의 자료실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Figure 9). 이러한 디자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공간 내에서 길 찾는 어려움을 

공감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결과 제품 디자인 사례에서 보여

준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가 일상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 불편하지만 습관적

으로 사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디자이너가 이성적

으로 공감하고 그에 대한 세부 기능을 추가해주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효율

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와 동

시에 디자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정적인 만족, 감

동을 하게 해주는 디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커뮤

니케이션 디자인 사례에서의 인지적 공감 디자인

은 고객의 어려움을 통찰력 있게 이해하여 보다 

쉽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픽을 잘 활용한 

디자인으로서 공감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었다. 인

지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의 기능적 필요 충족에 

주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통해 사용자의 기분

을 좋게 만드는 디자인으로서 새로운 디자인도 있

지만, 기존 디자인의 작은 디테일을 세심하게 수

정한 디자인 사례들도 있었다. 

2) 정서적 공감 디자인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사용자와 감

성을 공유하여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추억

을 떠오르게 하거나 사용자의 상황에 대해 마음을 

읽고 공감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 디자인의 사례들은 커뮤니케이션 디

자인,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서적 공감 디자인 사례로 박카스 광고를 볼 수 

있다(Figure 10). 박카스 광고 영상은 주변, 또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실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

비자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를 아끼자, 내게 힘이 되

어주는 박카스 이야기’ 문구는 힘들었던 나를 위

해 사준다고 표현한 내용으로, 힘든 현실을 잘 이

겨내 가고 있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직장인들과 청

춘들에게 보내는 응원 이야기로 힘든 일을 잘 견

뎌 내준 자신을 응원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일상 속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

는 이야기’ 문구는 업무 피로와 바쁜 일상 속에 지

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Figure 8. 형광색 에스컬레이터. 
From Seattle's Public Library. (n.d.).

http://www.travelerathome.com

Figure 9. 나선형 서가.
From Seattle's Public Library. (2017).

https://fro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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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카스 광고는 카피 문

구처럼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 고객과 제품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이 광고가 ‘마치 나를 위해 설계

된’ 광고처럼 느끼고 격려 받는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최종 사용자와 소비자와 제품 간에 

감정적인 연결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 디자인 사례로 영국 항공의 S-자형 비즈니

스석의 가구와 공간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존의 

항공기 좌석들은 모두가 앞쪽을 바라보는 일자(一

字) 형태 좌석 형태인 것에 비해 탠저린(Tangerine)

사는 긴 시간 낯선 타인과 여행해야 하는 승객의 

사적 감정을 고려하여 한 쌍의 침대가 앞뒤로 마

주보는 형태의 디자인을 착안하였다(Figure 11). 동

시에 이러한 ‘S-자 포맷’으로 승객들은 일자로 누

울 수 있을 정도의 보다 넓은 공간으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효율적인 사적 공간 창출

로 승객들은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피로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애리조나 소노라 사막 박

물관(Arizona-Sonora Desert Museum)은 복잡한 박

물관 안에 호숫가를 만들고 각도 조절 침대를 설

치하여 안식처를 제공한다. 이는 황량한 사막에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많은 사람들

이 관람하는 박물관 안에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쉬고 싶은 마음을 풀어주는 디자인이다

(Figure 12). 시마노(Shimano) 부품 업체는 인간 중

심의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자전거를 개발하였다

(Figure 13). 사람들은 고가의 전문가용 자전거가 

등장하고 꼭 끼는 전문가용 옷을 입고 달리는 것

을 볼 때 자전거를 다시 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즐겼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른이 

되어 자전거 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껴, 그리

워만 하고 자전거를 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고 한다. 자전거를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는 시마노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두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용 자전거처럼 바퀴를 

거꾸로 돌리면 자전거가 멈추게끔 설계하고 컴퓨

터를 장착해 속도에 따라 삼단 기어가 자동으로 

Figure 10. 박카스 광고.
From Empathetic advertising campaign. (2016).

http://blog.naver.com

Figure 11. S-자형 비즈니스석.
From Kwon (2013).

http;//joongang.joins.co

Figure 12 편안한 안식처 제공 베드 설치.
From Mainsbridge. (2016). p. 3.

Figure 13 시마노 자전거.
From YANINGROTH. (2009).
https://yannigro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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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며 편안한 좌석, 간편한 조작 등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였다. 시마노 자전거는 더 이상 두려

움에 존재가 아닌 어린 시절의 즐거운 경험을 떠

올리게 할 수 있으며, 제품을 사용할 때 더 행복하

고 안정적인 따뜻한 감정 속에 제품을 사용하게 

하였다.

요컨대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기능보다는 사용

자와의 감정적인 연결을 보다 강조한 디자인으로

서 고객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보다 편안하게 디

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이다. 

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때 느꼈던 따뜻한 

감성의 솔루션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여, 살

아가면서 느꼈던 추억과 감정의 기억을 다른 사람

과 서로 공유하여 고객과 제품 간의 친근한 공감

대를 형성해준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

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영역

인 광고 마케팅에서 사용하기에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3)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앞서 고찰한 인지

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두 가지 관점 모두를 갖는 

디자인 접근방식이다. 인간의 생리적인 요소와 인

간의 기억, 인지 등 정신 활동을 중점으로 다루는 

인지공학과 최적화된 기술적인 스마트 시스템 도

입에 따라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세밀하게 대응하는 디자인

이 개발 중이다. 특히 최근 전자 기업 분야에서는 

인간의 감정의 변화가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

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그 사례로 전자기업 필

립스(Philips)는 사람의 신체적 상태를 추적해 심리

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스마트 홈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Jung, 2010). 

빠른 심장 박동과 땀, 거친 호흡 등을 센서로 감지

하고 거주자가 심리적으로 흥분 상태인 것으로 분

석되면, 쿨링 시스템(cooling system)을 작동시켜 

적정 온도의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조명과 음향, 비디오 등을 자동으로 제공해 심리

적 안정을 유도한다. 이는 거주자가 집에 도착하

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온열 시스템을 작동

하여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인지적 공감 디자

인을 뛰어넘어, 거주자의 정서를 배려한 정서적 

공감 디자인 것이다. 

이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용자의 생리

Table 2. 공감 디자인 유형.

공감 디자인 유형

인지적 공감 

디자인

⦁사용자 관점에서 불편하지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사용자의 오래된 

니즈를 인지적으로 분석하여 세심하게 해결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 시 고객의 관찰과 소통을 통해 사용자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 소비자의 문제점을 

공감하여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해주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된 디자인

→기능성, 효율성, 편리성, 안정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

정서적 공감 

디자인

⦁고객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서를 공유하도록 설계된 디자인

⦁걱정, 불안, 고통, 등의 감정을 동일시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솔루션

⦁제품 사용 시 살아가면서 느꼈던 추억과 감정을 떠오르게 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따뜻한 감정을 제공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가 더 효율적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제품이나 광고, 서비스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

⦁고객의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제품과 고객과의 정서적 관계를 

공유하는 것

⦁편리하게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품으로 설계

⦁생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시술로 추적하여 생리적 안정감을 제공

→사용자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스마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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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욕구, 그와 연결된 심리적 욕구까지 보다 정확

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새로

운 공감 디자인의 실천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정서적 공감 다자인은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신체의 생리적인 반응을 이

용해 사용자의 편의와 더불어 감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테

크놀로지와 감성이 융합된 디자인으로, 앞으로 다

각도로 연구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 디자인의 세 유형에 대하여 <Table 2>와 

같이 정리해 보면,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

의 역할, 관점을 수용하여 사용 시 기능의 불편함

을 인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성적 솔루션을 통

해 아이디어 상품을 제공한다. 정서적 공감 디자

인은 사용자의 걱정, 불안, 고통 등의 감정을 동일

시하고, 마음을 격려하고 풀어주는 따뜻한 감성의 

솔루션으로서 스토리텔링을 제공한다. 인지적/정

서적 공감 디자인은 사용자의 입장을 취해 함께 

생각해주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반응해서 솔루션 

즉, 사용의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 인체 생리적 불

편함을 기술로 추적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디자인 방법이다.

Ⅳ. 패션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 유형 
분석

현재 패션 디자인에 있어 공감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공감 디자인 정의와 디자인 실제에 적용된 

유형들을 고려해볼 때, 디자인 내용 면에서는 이

미 개발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2장에서 고찰한 공감 디자인 유형을 토대로 현

대 패션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 사례들을 고찰할 때, 패션 제품의 보다 

확장된 개념에 의해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대상

으로 하였다. 

1. 인지적 공감 디자인

인지적 공감 패션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모

카썸 위드(Moccasom With)의 셔츠는 착용자의 탈, 

착의를 쉽게 하기 위해 단추 대신, 벨크로를 어깨 

양쪽 여밈에 사용한 디자인이다(Figure 14). 이는 

장애인이나 일시적 질병으로 탈, 착의가 힘든 소

비자, 더 나아가 일반인도 착용하기 쉽게 제작된 

디자인이다. 양쪽 어깨에 부드러운 벨크로 여밈을 

사용하여 입고 벗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부착 위

치에 따라 여유분을 확보하여 체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입고 벗을 때 화장이 묻어나지 않게 

편리성을 보여준 제품이다. 또, 활동 시 소매를 올

렸을 때 흘러내리는 불편함도 고려하여 소매 안쪽

에 밴드를 부착하였고 여밈을 뒤로 하면 티셔츠로, 

여밈을 앞으로 하면 카디건으로 착용 가능하여 다

양한 스타일로 연출가능하다. 이는 작은 디테일의 

기능적 배려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디자

인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어패럴과 

Figure 14.  벨크로 셔츠.
from “Universal design clothing". (2018).

http://blog.ebaykorea.com

Figure 15. 숄더 스트랩 패딩. 
From  Jung. (2018). 

http://ww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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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엠(Project M)의 숄더 스트랩 패딩(shoulder 

strap padding)은 무거운 패딩을 어깨에 걸칠 수 있게 

한 패딩 제품이다(Figure 15). 이는 다운재킷(down 

jacket) 내측에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부착된 끈으로 

부피가 큰 롱 패딩을 보관하기 쉽게 둘둘 말아 고정

할 수 있고, 온도가 높은 실내에서는 스트랩만 걸쳐

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이다. 따라서 롱 패

딩 사이즈로 인해 가방에 넣거나 하루 종일 팔에 걸

쳐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다채로운 소

비자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과 기능성에 변화를 준 

제품이다.

또 다른 사례는 모혹(Mohock) 브랜드의 우산 

관련 패션 소품들이 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있어 양손을 못 쓰는 불편함으로 인한 불쾌

감이 종종 있는데, 모혹 브랜드는 이러한 고객들

의 불편함을 공감하여 디자인을 하였다. 어린이용 

모자 우산은 무거운 우산을 들지 않아도 되어 양

손이 자유로우며, 모자로 몸을 가려주면서 활동하

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제품이다(Figure 16).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 오는 날에도 가방이 젖지 않게 

들 수 있게 제공된 핸드백 레인 코트(rain coat)도 

있다(Figure 17). 핸드백 레인 코트는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도 비로 인해 가방 손상 없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평소에는 파우치로 사용하고 비

가 오면 꺼내서 가방에 씌우면 된다. 

패션 제품은 아니지만, 패션 분야의 패키지에 

사용된 인지적 공감 디자인 사례로, 퓨마(Puma)의 

‘클레버 리틀백(Clever Little Bag)’과 ‘클레버 리틀 

쇼퍼(Clever Little Shopper)’가 있다. ‘클레버 리틀

백’은 판지와 천 소재 가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신발 박스이다(Figure 18). 이는 포장 박스

와 쇼핑백 기능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제품으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보다 간편하게 운반 가능

하고, 이후 판지를 분해, 제거하여 신발 가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 디자인이다. ‘클레버 리틀 쇼

퍼’는 천연 퇴비를 활용해 만든 백으로 뜨거운 물

에 담가두면 3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 퓨마 제품 

패키지는 신발 박스의 큰 부피로 인한 운반, 폐기 

처분 시의 소비자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배려하면

서도 동시에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착한 디자인이

Figure 16 어린이 모자우산.
From AliExpress. (n.d.) 
https://ko.aliexpress.com  

Figure 17. 핸드백 레인코트.
From Too me. (2017).
https://naver.com

Figure 18. 클레버 리틀백, 클레버 리틀 쇼퍼.
From Filippetti. (2011).
www.designboom.com/

Figure 19. 오트 슈즈.
From “The world’s first biodegradable 

shoes". (n.d.).
http://www.oatsho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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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ure 18). 폐기처분의 불편함을 고려한 디자인 

사례로 네덜란드 신발 오트 슈즈(OAT Shoes)는 밑

창 속에 씨앗이 숨겨진 100% 생분해성 신발로 분

리수거 없이 폐기 가능한 신발이다(Figure 19). 신

발을 땅속에 묻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싹이 돋

아나고, 썩은 신발은 영양분 역할을 한다.

패션 분야에 적용된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제

품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착용자의 일상의 작은 

불편함을 이성적으로 공감하고 그에 대한 세부 기

능적 디테일을 추가하여, 보다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역시 아이디어 제품으로서 혁신적 상품인 경우

가 있었고, 기존 제품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수정

한 사례들도 있었다. 

2. 정서적 공감 디자인

정서적 공감 패션 디자인 사례로, 프란체스카 로

셀라(Francesca Rosella)와 라이언 겐츠(Ryan Genz)의 

허그 셔츠(Hug Shirts)와 스튜디오 5050(Stuido 5050)

의 스마트 후디 허그 셔츠(Smart hoodie hug shirts)는 

자폐증 아동의 치유를 위해 제작된 의류로, 사용자의 

결핍된 감성을 공유와 소통을 통해 치유하는 장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서로 만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은 어필한다. 허그 셔츠는 내장된 센서에 주변

인의 심장 박동수, 체온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가족, 

연인, 친구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접촉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류이다(Figure 20). 스마트 허그는 옷

을 착용한 두 사람이 포옹할 때 후드 뒷면에 있는 

패턴에 빛이 깜빡이며 심장 박동 소리로 변화되어 

서로 간에 안락함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Figure 21).

더 스트리트 스토어(The street store)는 박스 옷

걸이에 옷이나 신발을 걸어놓으면 노숙자들이 본

인들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갈 수 있도록 후

원하는 따뜻한 길거리 옷가게이다(Figure 22). 이는 

기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뜰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이

Figure 20. 허그 셔츠.
From The HugShirt. (n.d.).

http://cutecircuit.com 

Figure 21. 스마트 허그 후디 셔츠. 
From Murph. (2008). 

https://www.engadget.com

Figure 22. 더 스트리트 스토어.
From Axelsson. (n.d.).

https://capechameleon.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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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부를 받는 사람 모두가 직접 골라 가져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 큰 의미의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브랜드 티파니(Tiffany & Co.)의 애플리케이션

은 사랑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사례로 소비

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항목, 사랑과 

관련한 뉴욕의 맛집, 커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하트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항목 등으로 콘텐츠를 분류하여 사랑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제공한다. 이는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단순한 정보보다는 사람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서로가 감정을 공유하

도록 만든 서비스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Figure 23).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분야에 나타난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제품 디자

인과 더불어 서비스 디자인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사이에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려운 감정을 공감하고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디자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 

인지적/정서적 공감 패션 디자인 사례로, 아울

렛(Owlet)의 스마트 양말(Smart Socks)과 네오팬더

(Neopenda)의 스마트 아기 모자는 스마트 의류 착

용을 통해 일부 만성 질환 진단이 가능해지고 병

원과 집에서 효율적으로 아이의 건강 상태를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Figure 24). 아울렛의 

스마트 양말은 아기의 수면상태 확인 및 호흡 방

Figure 23. 티파니 어플리케이션.
From "Tiffany Shows What Makes Love True".  (2011).

http://randymatheson.com/

Figure 24. 스마트 양말와 신생아 모자.
  From Kwon. (2017).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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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부 확인을 위해 아기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

링하는 양말이다. 네오팬더 스마트 신생아 모자는 

모자에 센서를 부착해 아기의 체온, 심장 박동 수, 

호흡 상태, 혈중 산소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이 가능하다. 이는 아기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못한 점, 아기의 건강 상태를 쉽게 인지하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한 엄마들의 마

음에 공감하여 제작된 제품이다.

또 다른 사례로 칸다르(Khandare)의 스마트 허그

(Smart Hug)는 복부에 위치한 장치가 부풀어 오르면

서 착용자와 조끼가 접촉됨에 따라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는 디자인이다(Figure 25). 이 기능은 접촉 횟수

와 압력을 체크하고 위험요소를 신호해주어 착용자

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시에 신체와 접촉이라는 요소

를 이용해 안아주는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는 제품이

다. 이는 원래 자폐증 아동을 돕기 위해 제작된 의류

지만 최근에는 위험상황에 노출된 노약자, 소방관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게도 활용되고 있

다. 인도의 스타트업(start-up)인 두크레 테크놀로지

(Ducere Technology)의 ‘그곳으로 날 데려다줘’라는 뜻

의 ‘리챌(LeChal)’ 제품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인식

하여 진동으로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오

작동하거나 사고를 당한 위급상황에는 미리 지정된 

연락처로 긴급 연락을 취하게도 한다(Figure 26). 처

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으로 고안되고 개발

되었으나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사용 가능한 유니버

설 디자인 제품이다. 또, 미국 센소리아 양말(Sensoria 

Socks)은 발바닥에 압력 센서가 달려 사용자가 달릴 

때 땅을 제대로 딛는지 체크하여 부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 26). 이는 조깅을 즐기

는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프로 운동선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세 교정까지 가능하다.

패션 분야에 적용된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

은 일상에서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표현하기 힘든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이들

의 위험한 상황과 가족들의 불안감을 디자이너가 

공감하고 착용자의 신체 행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착용자와 가족들의 불안감

을 덜어주는 디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 웨

어는 인체에 착용하여 착용자의 신체 상태와 행동 

패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필요에 즉시 방어, 대처할 수 있

게 하고 그를 통해 불안감 즉, 감정적 필요를 신속

하게 충족시키므로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으

로서 패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디

자인들이 일반 스마트 웨어와 다른 점은 위험 인

지, 불안감과 같은 소비자의 감정적 필요가 뚜렷

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이

다. 지금까지 패션 분야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3).

Figure 25. 스마트 허그. 
From Dewey-Hagborg &

khandare. (n.d.) 
https://itp.nyu.edu

Figure 26. 리첼 신발과 센소리아 양말.
From Choi. (2015)

http://new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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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화된 테크놀로지에 의

해 복잡해진 사회 구조에 있어 중요한 혁신 디자

인 키워드가 되는 공감 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 분야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공감 디자인은 인간 

중심 디자인이고, 통찰력을 갖고 고객을 이해하는 

디자인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기

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깊게 관찰하고 

소통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효

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디자인 방법

이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지적, 정

서적, 인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을 분류하였다.

패션 분야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 사례 고찰 결

과, 인지적 공감 디자인은 작은 불편함도 꼼꼼하

게 반영하고 해결해주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적용

되고 있었다. 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고객과 마음

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주고 도와주

는 디자인임을 알 수 있었고 제품 디자인과 더불

어 서비스 디자인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었다. 인

지적/정서적 공감 디자인은 몸의 생리적 변화를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

한 신호를 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상

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방어,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하고 구체적

인 기술적 솔루션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안심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며, 스마트 웨어 제품이 

주로 선보이고 있었다. 

공감 디자인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디자인이다. 이

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보다 근접한 디자인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이다. 디자인 분야 가운데 제품 디자인에 

속하는 패션 디자인은 타 디자인 분야보다 직접적

으로 인체에 착용함으로써 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

고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디자인 분야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충족

시키는 공감 디자인이 보다 필요한 영역이라 할 

Table 3. 패션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 유형.

패션에 나타난 공감 디자인 유형

인지적 

공감 

디자인

⦁사용자 관점에서 착용 시 느끼는 불편함을 공감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결

⦁사용자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 제품 사용 시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착한 디자인

⦁제품 디자인으로 옷, 패션 소품

→ 기능성, 편리성, 효율성을 고려한 아이디어 상품

정서적 

공감 

디자인

⦁공감하고 따뜻한 배려로 보듬어주는 디자인(특히 소외된 계층)

⦁소프트, 감성적인 영역의 가치에 주목

⦁제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형태

→ 스토리텔링이 있는 광고, 촉감을 통해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하

는 디자인

인지적/

정서적 

공감 

디자인

⦁몸에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착용자의 불편함과 위험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결

⦁기술을 토대로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안정

감을 주는 제품

→ 소외 계층을 배려한 스마트 웨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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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패션에 적용된 공감 디자인 

사례들은 의류 제품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패션 소

품 디자인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의류 제품에서도 이러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

자인이 많이 개발되어 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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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grasp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mpathic design, which is becoming an innovative keyword 

in the digital era, and contemplated empathic design in fashion. To do this,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analyzed in parallel. Empathic design is a human-centered design and a design that understands a customer with 

insight; it’s a practical design method that provides an efficient solution by observing the customer closely and pays 

close attention to the smallest part through communication. Cognitive, emotional, and cognitive/emotional empathic 

design appeared as a category. As a result of grasping the case of empathic design that appeared in fashion industry, 

cognitive empathic design appeared as an idea product that reflected precisely and resolved small inconveniences in 

a daily life. Emotional empathic design empathized with and embraced customers with warm consideration and helps; 

it emerged as service design along with product design. Cognitive/Emotional empathic design appeared as the design 

that helped the user to grasp the situation immediately to defense and cope with it by checking the physiological 

changes of the body, and provided the user with a function sending a signal towards the inconvenient and dangerous 

situation. It’s a design that emphasized the anxiety about the user’s safety and reassured the user with specific 

technical solutions, and smart wear products mainly introduced it. As a result of this study, empathic design cases 

applied to fashion tended to develop mainly in fashion accessories designs, although there were apparel product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many designs based on such empathy will be developed in apparel products as well 

so they will satisfy the customer to create new value through them,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a base for this.

Key words : empathic design,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somatic empathy, modern fashion


